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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문있기에…올KIA마운드 맑음

지난해54경기1승2패24세이브…마무리활약

올해도하던대로…스트라이크로정면승부할것

문경찬

문경찬의다짐은 하던대로이다.

지난시즌김윤동의부상이탈로임시마무리로투입됐던문경찬은

돌직구와자신감넘치는피칭으로이내KIA의뒷문을책임지는마무

리가됐다.

지난시즌54경기에출전한문경찬은55이닝을1.31의평균자책점

으로틀어막으면서1승2패24세이브를수확했다.

부산에서 운동을 하면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경찬은

밸런스이런것에신경쓰고있다. 지난해잘해서부담감은생겼지만

그런부분생각안하려고하고있다며 똑같이하면될것같다.경기

할때마음가짐을똑같이하면서하겠다고언급했다.

지난해보다더간절하게시즌을준비하고있지만마운드에서는지난해

와똑같이문경찬답게 스트라이크로과감하게승부하겠다는각오다.

문경찬은 문경찬하면스트라이크, 자신있게하는승부다. 지난해

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

다. 더강하게붙을생각이다며 지난해좋았던만큼굳이바꿀필요

가없을것같다.더강하게들어가면들어갔지바꾸지않고계속승부

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 또 작년에도문경찬하면

직구-직구-직구슬라이더이런패턴이고, 투스트라이크에스트라이

크들어온다는걸누가봐도알고있다(웃음). 그래도잘했고올해도

똑같이강하게붙겠다고문경찬표승부를예고했다.

하지만더완벽한시즌을위해서 여름을고민하고있다.

문경찬은 생각보다풀타임이어렵지는않았는데여름에체력관리

하는부분을잘해야할것같다면서도 어차피여름에몸관리를잘해

야하니까지금은딱히신경을쓰고있지는않다.특별한각오없이원

래대로하면서자리를확고하게하는데신경쓰고있다. 캠프가면다

시경쟁을해야한다.내이름을보여주고싶고,마무리하면문경찬이

떠오를수있게하겠다고각오를밝혔다.

57경기1승4패15홀드…불펜필승조로반전

개막전엔트리목표…가을야구하고싶어

전상현은뒤늦게시즌을시작했지만놀라운 스피드 반전을이루

며필승조자리를꿰찼다.

57경기에나와 60.2이닝을책임진전상현은 3.12의평균자책점으

로 1승 4패 15홀드를기록했다. 특히 9월 9경기에서 9이닝을무실점

으로틀어막으며 0 의행진을펼치기도했다.

경자년인2020년전상현은주목받는 쥐띠 선수이기도하다.전상현

은 건강을우선이야기하면서 가을야구 꿈을꾸겠다는각오다.

전상현은 1월 1일에 울산간절곶에가서소원을빌었다. 쥐띠 해

쥐띠선수그런이야기를들으니의식도되고의미있는한해일것같

다며 저한테굉장히중요한해다.작년에했던것을이어가려면올해

가중요하기때문에안아프고 1년동안부상없이치르는게첫번째

목표다. 아프면하고싶어도못하니까건강이우선이다고건강을먼

저언급했다.

지난시즌많은것을이뤘지만초심으로다시경쟁자로시작하겠다

는게전상현의또다른이야기다.

전상현은 욕심부리고부담을가지다보면더안될수있어서작년

마음가짐과똑같이하려고한다며 우선목표는개막전엔트리에드는

것이다.그다음에안아프고끝까지있고싶다.그리고가을야구를하고

싶다.꼭가을야구할수있게열심히하겠다고말했다.

지난시즌전반기막바지에겪었던부진은전상현에게좋은경험이

됐다.부족했던부분을보완해서 따뜻한겨울을위해시즌을달릴생

각이다.전상현은 지난시즌체력적인문제를겪었다.좋은경험이었

다.계속잘할수는없으니까그런것을겪고이겨내고그게도움이됐

던것같다. 지난해했던것을보완해서더잘할수있도록하겠다며

좋은성적을내서시즌이끝나면따뜻한겨울을보내고싶다.여행도

가도놀러다니면서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좋은시즌보내겠

다고말했다.

전상현

6승2패15홀드…지난해첫풀타임완주

변화구 체력훈련집중…기복없는선수목표

막내하준영은 정교함을이야기한다.

시즌초반불펜에이스로맹활약했던하준영은시즌중반부침도겪

었지만무사히자신의첫풀타임시즌을완주했다. 2019시즌 59경기

에나온하준영은 4.96의평균자책점과함께 6승 2패 15홀드를수확

했다.

하준영은꾸준하고더강렬한활약을위해서변화구에집중하고있

다.

하준영은 지난해성과가있어서더욕심도생기고죽도록열심히

하고있다.운동에더신경쓰고먹는것도관리하면서열심히하고있

다며 원하는타이밍에원하는곳에변화구컨트롤이될수있도록연

습하고있다. 캠프가서피칭하면서꾸준히하려고한다. 특히슬라이

더를신경쓰고있다.그다음에체인지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

비시즌기간하준영은지난시즌자신의경기영상을보면서주어진

숙제를풀고있다.

하준영은 지난시즌나름괜찮다고생각했는데다시보니안좋은

부분도많았다.그런부분을더고치려고한다.기복이있었던게가장

큰문제였다며 계속유지하려고어떻게유지를할수있을까생각했

는데일단체력적인부분이가장부족했던것같다.그런부분신경쓰

고있기때문에더좋아질것이다고말했다.

지난 시즌보여줬던마운드에서의 패기는올시즌에도하준영이

꼽는가장큰무기다.

하준영은 좋을때는자신있게들어가고그런부분은좋아보였다

며 마운드에서조금더감정티안나게하면서도자신감과강단있는

모습을잃지않고유지하도록하겠다. 새해시작하면서목표를세웠

다.지금은말할수는없지만시즌중반에그목표가뭔지보여드릴수

있도록하겠다고2020시즌에대한각오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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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영

문경찬 박준표 박찬호억대연봉대열

KIA연봉협상마무리…47명중19명인상

호랑이군단의투수문경찬과박준표그리고내야수박찬호가억대연

봉자대열에합류했다.

KIA타이거즈가22일2020시즌연봉재계약을마무리했다.연봉재계

약대상자47명가운데19명의연봉이올랐다. 11명은동결, 17명은삭

감됐다.

지난 시즌 KIA 뒷문을 책임진 마무리 문경찬이 5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연봉이상승하면서처음억대연봉에진입했다.인상폭은

109.1%다.역시불펜핵심멤버로활약한사이드암박준표도6500만원

에서69.2%상승한1억1000만원에연봉도장을찍었다.

전상현은 3300만원에서 4300만원(130.3%)오른 7600만원, 하준영

은3000만원에서3500만원(116.7%)오른6500만원에계약했다.

투수조 조장 역할을 했던 고영창도 2900만원에서 100% 인상된

5800만원에계약을끝냈다.

에이스 양현종은지난해와같은연봉 23억(옵션별도)에재계약을

완료했다.군복무를마치고돌아온박진태(6000만원), 2차드래프트를

통해영입한변시원(개명전변진수 5000만원)도 연봉이동결됐다. 야

수진에서는외야수이창진이3100만원에서8500만원으로연봉이상승

하면서174.2%의인상률을기록했다.이는팀최다인상률이기도하다.

4200만원을받았던내야수박찬호는연봉150%가상승하면서올시

즌 1억500만원을받는다. 내야수유민상은 4300만원에서 6000만원에

연봉협상을끝내면서1700만원(39.5%)올랐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찍었던 최원준은 3000만원 삭감된 7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2차 드래프트로 KIA 유니폼을 입은 투수 홍상삼은

7000만원에서 3000만원삭감된 4000만원에

계약을끝냈다. 무상트레이드를

통해KIA로이적한나주환은

1억2000만원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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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타이거즈를웃게한 젊은마운드가다시뛴다. KIA는2020시즌맷윌리엄스감독을앞세워 왕조재건을위한새출발을한다. 세대교체라는고민속확실한내야주전안치홍을놓치면서야수진조각에고민은생겼

지만마운드는든든하다.지난시즌KIA는에이스양현종을중심으로촘촘한불펜진을구성하면서눈길을끌었다.특히평균나이25세의막강필승조 박하전문은KIA를웃게한힘이었다.

사이드암박준표(28)를시작으로좌완하준영(21), 우완전상현(24), 마무리문경찬(28)으로이어지는불펜진은패기로견고하게마운드를지키며눈길을끌었다.박준표가올시즌선발경쟁의새로운한축으로꼽히는가운

데하준영,전상현,문경찬은올시즌에도KIA가기대하는필승조다.이들은기대감과책임감으로새로운시즌을준비하고기다리고있다.

<준영> <상현> <경찬>


